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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브스 ‘영향력 있는 리더’에 포스텍 3인 뽑혀

포스텍(포항공대)은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‘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’에 

동문과 대학원생 등 3명이 뽑혔다고 8일 밝혔다.

포브스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국, 10개 분야의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30명

을 선정한다. 해당 분야는 △예술 △헬스케어 △과학 △재정 △벤처투자 △미디어 △마케팅 △광고 △기술

사업 △소비자기술이다.

포스텍에 따르면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의료기기 전문업체를 창업한 금도희 대표(28·여)와 기

계공학과 석·박사 통합과정 윤관호 씨(30), 같은 과 박사과정 이다솔 씨(29)가 헬스케어와 과학 분야 리더

로 선정됐다.

금 대표는 한세광 지도교수와 함께 당뇨를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렌즈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. 치

료 약물이 눈을 통해 바로 전달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. 윤 씨와 이 씨는 노준석 지도교수와 미래

형 3차원(3D)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가상현실(VR), 증강현실(AR)에 응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

했다. 위조 방지와 보안기술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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